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공 무 국 외 활 동  결 과 보 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발굴 등을 위해 실시한 
2025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1 방 문 개 요

□ 방문기간 : 2025. 9. 17.(수) ~ 9. 24.(수) <6박 8일>

□ 출 장 국 : 튀르키예 (이스탄불, 안탈리아, 데니즐리)

  ᄋ 주요동선: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 이스탄불시→ 안탈리아시

               → 데니즐리시→ 이스탄불시→ 이스탄불 공항

□ 추진목적

 ㅇ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ㅇ 서울특별시 교통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
□ 방문인원 : 교통위원장 등 총 15명

 ㅇ 단  장 (1) : 교통위원장 이병윤
 ㅇ 단 원(10) : 교통위원회 위원(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영희, 송도호, 정준호)
   ※ 계획서 상 단원이었던 ‘윤기섭’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ㅇ 수행 공무원(4) : 장훈(수석전문위원), 김민호(의사지원팀장)

                     류홍섭(주무관), 남승연(입법조사관)

□ 시찰 주제

 ㅇ 당면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성공적인 국외사례 견학 및 조사
 ㅇ 첨단교통체계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ㅇ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
 ㅇ 시립 도시기반시설 운영 정책 공유 및 방향 제시



2 주 요 일 정

                                                   ※ 현지시간 기준

일 시 내 용 비 고
9. 17.(수)

07:30 인천국제공항 집결 *한국시간

10:25 인천국제공항 출발(아시아나 OZ 551, 11시간 45분 소요) *한국시간

16:15 이스탄불 국제공항 도착 이스탄불 1박

9. 18.(목)
10:00~12:00

➀기관방문 : 이스탄불 광역시 교통국&철도시스템부서(IMM)

②기관방문 : 이스탄불 광역시 교통관리센터(UYM)

15:10
이스탄불 출발
(안탈리아 향발 터키항공 TK 2424, 1시간 15분 소요)

16:35 안탈리아 도착 안탈리아 1박

9. 19.(금)
10:00~11:30

③기관방문 : 안탈리아 교통총괄주식회사

(ANTALYA ULAŞIM A.Ş.)

14:00~16:00 도시 기반시설, 트램 및 대중교통수단 체험 안탈리아 2박

9. 20.(토)
09:00~12:30 안탈리아에서 데니즐리로 이동(전용버스, 3시 30분 소요)

14:30~16:30
①현장시찰 : 데니즐리 버스터미널
②현장시찰 : 데니즐리 아타튀르크 스타디움
②현장시찰 : 데니즐리 이인질리프르나 공원

데니즐리 1박

9. 21.(일)
18:30

데니즐리 출발
(이스탄불 향발 터키항공 2579, 1시간 25분 소요)

19:55 이스탄불 도착 이스탄불 2박

9. 22.(월)
10:00~12:00 ④기관방문 : 메트로 이스탄불(Metro Istanbul)

14:00~15:00 ➄기관방문 : 이스탄불 광역시 대중교통 운영총국(IETT) 이스탄불 3박

9. 23.(화)
10:30~12:00 ⑥기관방문 : 이스탄불페리라인주식회사(Sehir Haltan A.S.)

17:30 이스탄불 국제공항 출발(아시아나 OZ552, 9시간 50분 소요) 기내 1박

9. 24.(수)
09:20 인천국제공항 도착 한국시간



□ 주요 이동동선



3 사 전 준 비

□ 방문국 ‘튀르키예’ 선정: 2025년 4월

  ᄋ 여러 차례의 교통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거쳐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선 트램과 수상교통수단인 

한강버스의 운영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램, 수상교통 수단 등이 발달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튀르키예(이스탄불, 안탈리아 등)’를 방문하여

     노하우 및 운영사항 등을 파악하고 조사하기로 논의 및 결정

□ 유관기관 현장방문 및 세미나 개최 : 2025년 3월 ~ 7월

□‘교통위원회 방문요청’초청서한 수신: 2025년 8월

  ᄋ 안탈리아 교통총괄 주식회사(ANTALYA ULASIM A.S.) 초청 서한

□ 공무국외활동 관련 간담회 실시: 2025년 2월 ~ 8월 

  ᄋ 튀르키예 전문가 사전 간담회(1회 실시)

  ᄋ 실무진 간담회 (주 1회 실시)



4 방 문 기 관 별  결 과 보 고

 가. 이스탄불 광역시 교통국&철도시스템 부서
     (Departments of Transportation & Rail Systems of IMM)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9. 18.(목) 09:30~10:30
   ◦ 방문장소 : IMM Bakırköy Municipal Building, Osmaniye Mahallesi 

Çobançeşme Koşuyolu Bulvarı, No:5, 34568 Bakırköy 4F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면 담 자(8)
     < 이스탄불 시청 교통총국 > 
     - 행정부실장 : Pelin Alpköin 
     - 교통총국장 : Barış Yıldırım 
     - 교통팀장 : Serap Çetinkaya 
     - 교통계획팀장 : Melda Horoz 
     - 대중교통서비스팀 부팀장 : Muveddet Esentük Piliç
     - 교통운송팀장 : Sertaç Güngör 
     < 이스탄불 철도 시스템 총국 > 
     - 철도 시스템 현대화 지점장 : Yıldıray Çlik 
     - Çekmeköy-Üsküdar 구간 지하철(공사중)공사 책임관 : Volkan Vatan Sever 



   ◦ 방문목적
     - 높은 인구밀도와 지속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스탄불 

교통정책 사례 참고

     - 대중교통(버스, 철도, 트램 등) 교통수단 운영 및 배치와 연계시설 

구축 방안 도입을 위한 대책 참고  

< IMM 현황 >
  이스탄불 광역시 (IMM)
   (영 어)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IMM)
   (터키어) İstanbul Büyükşehir Belediyesi(IBB)
  1984년 설립
  주요 업무: 이스탄불 광역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교통, 도시계획, 환경, 복지 등)

  면담내용

   이스탄불 교통현황

   ◦ 이스탄불 인구 1,600만명이지만 인근 지역 및 관광객 등을 포함하여 파악
된 유동인구는 연평균 1,800~2,000만명임. 특히,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음  

   ◦ 이스탄불내 교통정체 현황
    - 이스탄불은 유럽측(European side)과 아시아 측(Anatolian side)을 

잇는 선형 축(linear axis)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보스포루스 대교와 

유라시아 터널을 통해 대륙간 교통을 연결하고 있음

    - 주요 간선도로의 핵심 축: D100, TEM, 해안도로, 유라시아 터널, 

북마르마라 고속도로



    - Yavuz Sultan Selim Bridge, North Marmara Motorway(2016년 

개통)는 화물차나 통과 교통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정체 완화에 기여 

    - 다만, 팬데믹 이후 개인차량 증가로 전일 혼잡이 확대된 것이 특징

    - 주요 혼잡시간대

‧ 오전 7:00~9:00 (아시아 → 유럽 방향)

‧ 오후 18:00~19:00 (유럽 → 아시아 방향)

    -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 분석

(1) 업무지역의 편중: 유럽 측으로 상업 및 업무지역 집중

(2) 주요 도로축 교통량 집중: 아시아-유럽간 주요 도로 축인 D100, 

TEM 등의 간선도로(차선감소, 합류 등으로 인한 병목현상) 정체 

   ◦ 이스탄불시의 교통 정책에서 주요한 핵심 목표 ⇒ 지하철 확대 
    - 도심 내 승용차 이용을 지양하고 지상철(트램) 활용 도모  

    - 철도 이용객은 일평균 400만명으로 지하철, 트램 등 교통수단에 

1,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규모로 추진 

    - 이스탄불시는 350㎞ 규모의 철도망 보유, 500㎞ 규모의 철도망의 

연장을 추진하며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 보유 중 

    - 144대 전동차 차량은 현재 한국기업(현대로템)에서 제작,생산 중

   ◦ 철도 소외지역, 철도망 접근 취약지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수단 도입 
    - 돌무쉬라고 불리는 미니버스, 메트로버스 등 적극 활용

   ◦ 이스탄불 최초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 추진
    - 펀드로 기금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동성 향상과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질의사항

   [질문 1] 서울은 철도사업 추진 시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음. 이스탄불에서는 철도
망을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한 파훼법은 무엇인지?

    - 튀르키예 또한 교통국에서 예비타당성과 유사한 정책이 있음. 특히, 

예산 편성 시 도농간 편차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고 있음. 이스탄불은 

산업과 경제 중심도시임에 따라 영내 1,600만명과 주변도시 200만

명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매일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됨에 따라 

이스탄불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스탄불 내의 도심 교통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교외지역의 교통정체 또한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함

    - 이스탄불 지하철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연간 13.5㎞ 노

선을 건설하고 있으나 공사 진행 시 굴착 과정에서 지하에서 유물이 

발굴된다는 점임. 문화재 보존이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음 

   [질문 2] 대중교통 관련 투자(펀드) 기금조성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사용처 
및 세부 내용은?

     - 펀드 조성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들과 수익 배분 등

논의하여 추진 예정임 

     - 자금사용처, 운용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임을 양해 바람

   [질문 3]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스탄불의 교통정책은? 
     -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 주요 밀집지역 데이터화 및 보행자 의견 적극 수렴 



   시사점

   ◦ 이스탄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매일 지역 간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해 심
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으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도모와 승용차 이용 지양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이동 현황1) : 평일 하루 총 7,135만여건 / 서울→수

도권 출근시 평균 소요시간 59.4분, 반대로 수도권→서울 출근은 평균 
71.0분 소요  

     - 이스탄불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도로망 확충에 한계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름 

     - 이스탄불시는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망 확대, 수상교통 활

용, 메트로버스 도입 등 여러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여 시

민들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서울의 경우 이스탄불과는 달리 높은 철도망을 갖추고 있으나 철도 확대가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닌 ‘도시 경쟁력의 핵심 비
전’으로서 확립하며 대규모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 이스탄불에서 시행하는 돌무쉬, 메트로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에 대

한 정책을 참고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펀드로 기

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1) 통계청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 2024.5.28. 발표



  방문 사진

IMM 행정부실장 면담

회의사진

관계자 기념촬영

 



 나. 이스탄불 광역시 교통관리센터(UYM)  
     (Ulaşım Yönetim Merkezi / Transportation management center)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9. 18.(목) 11:00~12:00
   ◦ 방문장소 : IMM Bakırköy Municipal Building, Osmaniye Mahallesi 

Çobançeşme Koşuyolu Bulvarı, No:5, 34568 Bakırköy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면 담 자(1)
     - 대중교통서비스팀 부팀장 : Muveddet Esentük Piliç
   ◦ 방문목적
     - 이스탄불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방안

     - 싱크홀, 포트홀, 교통사고 등 실시간 돌발상황 발생시 제어방안 등

< UYM 현황 >
  이스탄불 교통관리센터 Ulaşım Yöetim Merkezi(UYM)
   [Transportation management center]
  1997년 설립
  주요 업무 : 이스탄불 실시간 교통운영 및 관리, 교통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

  면담내용

   교통관리센터 현황

   ◦ 교통관리센터는 크게 ① 신호관리 ② 비상대응팀 크게 2개 조직으로 구성
   ◦ 터널/신호센터는 별도 운영



   ◦ 관련장비 
     - 교통정보 장비: 768개 측정장비, 1600개 모니터링 카메라 운영 중
     - 신호시스템 2,577개소 (control signal juction) 운영

     - 교통돌발상황 발생시 견인차량(렉카) 등을 통해 차량 이동 등 시행  

   <주차관리시스템, Smart Parking System>
   ◦ 시영 주차장의 경우 Smart Parking System 도입을 통해 실시간 주차현황 

파악 및 VMS 통해 운전자 안내 
   ◦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탄소사용량 감소 확인 
   <Traffic Density Map> 
   ◦ 시민들에게 이스탄불 내 도로별로 교통량 등에 따른 혼잡도 제공 
   <Traffic Application>
   ◦ 이스탄불 시에서 만든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혼잡도, 돌발상황 등 제공
   ◦ 월평균 100만명 이상 사용 중 (1,000만명 이상 다운로드)
   <터널관리> 
   ◦ 이스탄불 시 약 27.25㎞ 구간 8개 터널, 9개 지하차도 운영 
   <EDS Control center> 
   ◦ 교통범칙금 발급센터에서 이동식 차량 카메라 등을 통해 교통 단속을 시행

하고 즉시 범칙금을 발행하여 송부 

   주요 질의사항

   [질문 1] 교통돌발상황 발생시 렉카를 통해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 이스탄불 시에서는 교통정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료 견인 서비

스 운영 

     - 교통사고나 차량고장 발생 시, 교통관리센터를 통해 견인차 및 크레

인을 즉시 배차하여 차량을 사건 현장에서 신속히 제거하여 조치

     - 계약된 각 렉카 차량에는 GPS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 포인트에 대

기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로 위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고 차량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견인 조

치는 통제보다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활용됨

   [질문 2] 서울에서는 교통정체 등 발생시 경찰과 업무협조를 통해 해결
하려고 함. 이스탄불시에서는 경찰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 이스탄불시는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관리 업무를 협조

하며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

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질문 3] UYM에서 관리하는 도로구간의 규모는?
     - UYM에서는 교통 모니터링, 정보제공, 신호 시스템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약 37,000㎞ 도로구간을 관리하고 있음

   시사점

   ◦ 이스탄불시 사례를 통해 서울시 교통체계 관리 고도화와 효율 강화를 위한 
방안과 다양한 시사점 확인할 수 있었음 

   ◦ UYM에서 운영하는 교통관리센터와 같이 서울시 또한 TOPIS(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 종합교통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통합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반 대중교통 정책을 수

립하는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 또한 교통방송‧서울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의 

자료와 함께 서울시의 교통정보를 한 곳에 관리하고 있음. 이스탄

불과 같이 교통정보, 신호제어, 돌발대응 기능을 통합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과 현장 투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이스탄불의 경우 GPS가 설치된 견인차를 주요 거점에 배치하여 2

차 사고 피해 및 정체를 최소화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이스탄

불시 자체적으로 도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서울시도 이스탄불과 같이 주차정보 통합 플랫폼과 혼잡구역 안내 

등을 결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면 탄소저감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이스탄불의 경우 민간 교통자료(티맵 등) 활용 부문은 크게 드러

나지 않았으나 CCTV, 신호제어기 등 운영을 통해 약 37,000㎞ 

구간의 통합 관리를 시행한다는 점은 인상깊었음. 서울시의 경우 

민간 교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

하고 도로 인프라 확장 및 복잡한 교통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C-ITS 확대 등을 통해 첨단 교통도시 강화를 기대한다는 측면에

서는 더욱 필요하다 보여짐 



  방문 사진

브리핑 및 회의사진

관계자 기념촬영

 

교통관리센터 내부



 다. 안탈리아 울라심
      (ANTALYA ULAŞIM A.Ş., 안탈리아 교통총괄 주식회사)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9. 19. (금) 10:00~12:00
   ◦ 방문장소 : Antalya Ulasim A.S. Kepez Mah. Antalya Bulvarı No 

:193 Kepez/Antalya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면 담 자(12)
     - General Manager(Mechanical Engineer MSc) : Melih Dipova
     - Technical Manager(Mechanical Engineer MSc) : Selçuk Çobanoğlu
     - Operation Manager : Gönen Aksoy
     - Head of Vehicle Maintenance Electrical Department : Sinan Tekbaş
     - Head of Power and Catenary Systems : Vural Çağdaş Göral
     - Head of Signal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 Mehmet Kınıklı
     - Head of Vehicle Maintenance Mechanical Department : Alper Altan
     - Head of Fixed Facilities : Berkan Altıner
     - Head of Track Maintenance : Fuat Ersoy
     - Fixed Facilities Engineer : Sıla Tanyeli 
     - Vehicle Maintenance Department Engineer : Erhan Pekince
     - Vehicle Maintenance Department Engineer : Murat Göktaş



   ◦ 방문목적
     - Antalya Ulaşım A.Ş.은 안탈리아시의 도시철도(트램) 및 대중교통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트램 운영 경험과 저탄소 교통수단 도입 실현 측면에서 트램 관리 

체계,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의 추진 경험과 

성과 등을 논의하여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안탈리아 울라심(ANTALYA ULAŞIM A.Ş.) 현황 >
  직원수 : 700여명(430명 운영 및 정비 / 230명 보안부문)
  2010년 설립
  주요 업무 : 튀르키예 안탈리아시의 대중교통(트램 등) 서비스를 제공
하는 안탈리아 광역자치시 자회사

  면담내용

   현황

   ◦ 개요 
     - 안탈리아: 역사적으로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고 지중해에 인접해 튀르

키예에서 유명한 광광도시임. 도시 내에만 600개 이상 호텔이 있음

     - 안탈리아 울라심: 안탈리아시의 경전철(Antray), 노스탈지 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 교통기관으로, 7일 24시간, 일일 20

시간(05:15~01:00) 지속 운행체계를 유지 (정시 운행률: 99.8%)

     - 4개 핵심업무: ① 트램운영 ② 데일리 관광 크루즈 ③ 시내버스 및 

트램 관리 ④ Antalya Kart 전자요금징수시스템 관리



   ◦ 경전철 운영현황 
     - 노선 총 연장: 약 52km

     - 총 차량: 37대 (CAF 14, Hyundai Eurotem 18, Bozankaya 2, Düwag 3)
노선 노선명 개통 규모(㎞) 정거장수 주요구간 일평균 이용객

1단계 Fatih – Meydan 2010년 11 16 도심 북서~중심 약 65,000명

2단계
Meydan – Havalimanı 

– EXPO
2016년 18 29 공항-엑스포연결 약 40,000명

3단계 Varsak – Müze 2019년 18 29 북부~서부연결 약 30,000명

노스탈지 Müze – Zerdalilik 1999년 5 11 관광중심 약 4,000명

   ◦ 안탈리아의 트램노선은 크게 3개 라인(T3, 노스텔직 등)으로 정류장이 30
개소로 복잡한 트램 노선은 아니지만 연간 3,000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음 

   ◦ 사고현황: 사고발생률이 많지는 않지만 “Fatal accident(횡단보도에서 갑자
기 사람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술국 현황
     - 인력: 67명 / 7개 세부팀 구성(시설팀, 선로유지팀, 차량정비팀 등)

     - 기술국의 3가지 rule: ① 근로자 안전 ② 승객안전 ③ 지속 운행



   ◦ 주요 장비 및 설비
     - 변전소: 29개소 (총 90,410 kVA 용량)

     - 가선주: 약 979개 (HRS), 227개 (노스탈지 노선)

     - CCTV: 439대

     - RFID 센서: 2,505개

     - UPS: 95기

   주요 질의사항

   [질문 1] 트램 철로가 매장되어 있음. 지중해 기후 특성상 철로가 늘어
나거나 할 수 있는데 별도 냉각시스템 유무, 관리 방법은?

     - 철로(레일)은 열에 따라 여름에는 철로나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

하는 특성이 있음 

     - 철로는 18㎞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데, 안탈리아 기온 32℃에 맞춰 

레일을 설계하였음. 일반적으로 도시마다 기후가 다르고, 전차선도 

철로와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설계시 고려하고 있고, 특히 기계를 

제작할때도 온도 등에 따른 문제를 자동으로 검지하도록 하고 있음

   [질문 2] 트램 요금은 얼마이고, 기업 운영비에 대한 적자는 보전방법은?
     - 1번 라인의 경우 35리라(약 1,000원)인데 물론 요금 수입만으로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공공 기업이 모두 그렇지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고 

시민을 위한 회사임. 적자는 시청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음

   [질문 3] 안탈리아에 도착해서 노스텔지어 트램이 굉장히 인상깊었음. 
노선명을 짓게 된 배경이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 시민들과 관광객들 모두 노스텔직 노선을 좋아하심



     - 노스텔직 노선 트램 차량은 독일에서 운영되다가 99년도에 선물로 

받은 차량으로 노선명이 불리게 되었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감성을 

느낌과 동시에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사랑을 받는 노선임

   [질문 4] 안탈리아가 관광도시인데, 관광객을 위한 별도 요금체계 여부?
     -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요금체계는 없음. 그 이유는 안탈리아 관광객 

중 배낭여행이나 자유여행보다는 대부분 그룹 패키지 여행을 오는 

외부 관광객이 많기 때문임 

     - 관광객 대부분 안탈리아 트램 탑승 시 Antalya Kart(교통카드)를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요금을 내고 있음 

   시사점

   ◦ 안탈리아 울라심 트램 운영 및 관리 사례를 통해 위례선 트램 운영시 안정
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안탈리아 울라심은 안탈리아 시의 관리 하에서 철저한 시설 관리와 

정시 운행률에 기반한 도시철도 운영의 모범사례로 판단됨

     - 특히 통합 유지관리 체계, 자체 기술국 운영, 고객 중심의 신속 복

구 시스템은 앞으로 위례선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등 국내 도시

철도 운영기관에도 유의미한 벤치마킹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탈리아 트램은 차로와 보도에 일부 구간이 혼용되어 있어 

Fatal accident와 같은 교통사고가 빈도수가 높진 않지만 발생되고 

있음.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앞으로 위례선 트램 운영시 횡단보도, 역 주변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 안전을 최선

으로 운행해야 할 것임   



  방문 사진

브리핑 및 회의사진

관제선터 방문 현대로템 트램 시승

관계자 기념촬영 안탈리아 시내 트램 운영사진



 라. 메트로 이스탄불 (Metro Istanbul)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9. 22.(월) 10:00~12:00
   ◦ 방문장소 : Yavuz Selim Mah., Metro Cad. No: 3, Esenler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면 담 자(4)
     - 이사장 : Dr. Ögü SOY 
     - 대표이사 : Öhan ŞNOL 
     - 철도 시스템 현대화 지점장 : Yıldıray Çlik 
     - 철도 시스템 프로젝트 팀장 : Setenay 
   ◦ 방문목적
     -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벤치마킹 목적

     - 메트로 이스탄불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운영 방식, 시설 관리 체계, 

노후 인프라의 개선 및 현대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 도모 

< 메트로 이스탄불 (Metro Istanbul) 현황 >
  직원수 : 6,194명
  1988년 8월, 첫 지하철(M1) 공사중 설립 / 2016년 5월 사명 변경
  주요 업무 : 튀르키예 이스탄불시 철도 기반 대중교통 총괄



  면담내용

   메트로 이스탄불 현황

   ◦ 개요 
     - Metro İstanbul: 이스탄불 광역시(İMM)가 100% 소유한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메트로·트램·케이블카 등 다양한 도시철도 노선 관리

     - 목표: 메트로와 트램을 기존의 2배로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스탄불의 도시철도 규모: 노선연장 총 241.35㎞, 18개 노선, 

235개 역(2024년 기준) / 연 9억 1,531만 명 수송(튀르키예 전체 

도시철도 이용객 약 50% 담당)

   ◦ 주요 운영지표 (2024년 기준)
항목 수치 항목 수치

총 노선연장 241.35㎞ 하루평균승객 2.5백만

노선수 18개 정시 운행률 99.9%

역수 235개 고객 만족도 84%

차량수 1,015대

총 직원수 

6,194명

(정규직 3,614 / 보안 

1,741 / 청소 839)연간 운행거리 1억 2,447만㎞

연간 운행횟수 2,102,488회 여성비율 17.1%

   ◦ 핵심 전략 및 기술 혁신
    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및 BIM 기반 설비관리 도입

     - 실시간 유지보수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임. 온라인으로 레일데

이터를 전송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② Metro Akademi 설립

     - 운전·안전·기술 교육 및 UITP 국제 교육센터로 지정 (세계 7개 중 1곳)

     ③ R&D 및 국산화

     - 5세대 자체 트램(Tram34) 개발, 국산 철도 바퀴·제동디스크·전장 

부품 등 다양한 형태의 system을 결합해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임



     ④ 성평등 리더십

     - 세계 최초 EFQM 7스타 인증, UITP·EFQM 성평등·포용성 수상

   ◦ 해외사업(컨설팅) 사례
     -“수출형 도시철도 운영 모델”→ 해외 10개국(사우디, 카타르, 아제르

바이잔, 폴란드 등)에서 설계·운영·교육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 중

   주요 질의사항

   [질문 1] 지하철 노선 건설시 해상 구간은 어떤 형태로 공사하는지?
     - 현재 보스포러스 해협 등 구간은 페리를 통해 이동함. 차량의 경우 

유라시아 해저터널, 마르마라이 해저터널이 개통 후 교통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 만약, 해저터널 구간의 경우는 추가 증설 계획 후 

철도망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음 

   [질문 2] 이스탄불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교통수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 사례가 있는지?

     - 우선 이스탄불은 두 개의 큰 언덕이 있는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발전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중앙아시아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년간 10개 지하철 노선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하루 200만명이 이용하고 있음 

     - 또한 이스탄불은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도시가 북쪽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현재 철도망은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노선을 추진 중임 

   [질문 3] 외곽에서 중심부 CBD로 진입하기 위해 광역급행고속철도
(GTX) 도입계획이 있는지?

     - 도시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인구를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결과 

약 80-90만명/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GTX 도입 또한 고려하고 있으며 최대한 추진하고자 함



   [질문 4] 설명자료를 보면 노선 ㎞당 직원수가 15명임. 서울의 경우 
360㎞에 16,000명의 교통공사 직원이 근무 중으로 ㎞당 52명
으로 볼 수 있음.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 일단 메트로 이스탄불은 트램 노선이 있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있고, 특히 레일 3개는 무인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관리, 업무에 적합한 인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운영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질문 5] 메트로 이스탄불에서는 유럽 3위 내로 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1위 도시는 어디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지?

     - 현재 유럽 1위는 모스크바(러시아)임. 이용객수로 따졌을 때 모스

크바(러시아),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이스탄불(튀르키예) 순임

     - 특히 시스템이나 운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스탄불 메트로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이나 도쿄, 싱가포르, 두

바이 등사례를 참고하려고 하고 있음 

   [질문 6] 여성 인력 비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사 양성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조직의 변화와 앞으로 목표는?

     - 여고생 철도 교육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여성기관사의 비율 증가. 

특히 여성 기관사를 채용하면서 탈의실, 휴게실의 증설이 필요. 다만, 

채용시 여성채용을 위해 채용 조건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하진 않음

     - 또한, 블루컬러의 경우 기술적 측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채용률이 

낮지만, 최근 2년간 채용 비율이 높아졌음. 기존에는 여성은 인사, 

재정 부문에 근로했는데, 현재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이며 

여성의 경우 시스템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 기관은 여성의 채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회사에 잘 적

응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여성의 임신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남녀 교대근무 수행.



   [질문 7] 트램 1노선이 메트로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와 지하철이나 터널 건설 시 노선 신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추진하는지?

     - 먼저 트램 1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라인

으로 이스탄불 시내의 주요 지점(아야소피아, 병원, 상업지역, 학교 

등)을 경유하는 노선이기 때문임

     - 두 번째로 구시가지의 경우 지형적으로 노선 신설의 어려움이 있음. 

다만 터널, 지하철, 역사 공사 시 유물이 발견되면 이는 박물관청의 

업무 영역이고 우리 기관에서는 유물 발굴 작업 시 적극 서포트 하

고 있음.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노선 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함. 참고로 특정 역의 경우 유물 발굴 등으로 인해 15년째 역

사 건립이 지연되기도 했음

   [질문 8]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이나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운영상 적
자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메트로 이스탄불에서 발
생되는 적자와 재정 보전 방법은?

     - 대중교통의 경우 운영 측면에서 적자는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요금만으로는 비용 충당이 어려움 

     - 1회 탑승티켓은 80센트에서 차등화해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

제 30~40센트 정도 낸다고 보면 됨

     - 이스탄불 광역시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

   시사점

   ◦ 메트로 이스탄불의 공기업 관리 운영, 사회적 가치 강화 등과 관련하여 서
울교통공사의 공공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 역할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었음

     - 이스탄불은 단일 운영사(Metro İstanbul)가 도시 전역의 철도·트램 

등을 통합 관리하며 서비스 일관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도모함



→ 서울시는 도시철도·트램·경전철 운영체계 통합일원화 검토 필요

     - Metro Akademi의 UITP 인증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서울교통공사도 국제 교육센터 및 기

술 수출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탐색 필요 

     - 서울시 교통 분야의 다양성·포용성 지표 관리 강화를 통해 여성 

승무원, 관리직 확대 등 포용 정책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

  방문 사진

회의사진

관계자 기념촬영



 마. IETT 

    (Istanbul Electricity, Tram and Tunnel Establishments)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9. 22.(월) 14:00~16:00
   ◦ 방문장소 : Topçular, 34055 Eyüpsultan/İstanbul (Edirnekapı İETT차고지)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면 담 자(2)
     - 메트로버스 및 전동 교통 총국장 : Mustafa TAŞIRAN 
     - 메트로버스 지점장 : Hamza AYDIN 
     - 담당자 : Emin TEK
   ◦ 방문목적 
     - IETT의 메트로버스 운영의 관리·감독 체계,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정과 

성과, 버스 및 철도 간 연계 정책 등 심도 있게 논의 
  면담내용

   메트로버스 현황

   ◦ 메트로버스 관련 조직 구성 
    ① 기획데이터 분석 ② 인사팀 ③ 운영부 ④ 차량관리 크게 2개 조직으로 구성
   ◦ 메트로버스 장점
     - 99,000대의 자동차를 제외하고 매일 760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승객 1인당 하루 52분, 연간 316시간의 통행시간 절약 



   ◦ 메트로버스 시스템
     - 24시간(연중무휴)

     - 추월차선이 없는 일방통행 (일반 차량과 버스 차로 구분)

메트로버스 사업 전 메트로버스 사업 후

   ◦ 메트로버스 연혁 (총 연장 51.2㎞)
     - 1차(07년 개통): [Avcılar-Topkapı] 18.2㎞, 15개 정류소 

     - 2차(08년 개통): [Topkapı-Zincirlikuyu] 11.8㎞, 11개 정류소 

     - 3차(09년 개통): [Zincirlikuyu-Söğütlüçeşme] 18.2㎞, 8개 정류소 

     - 4차(12년 개통): [Avcıla-Beylikdüzü] 18.2㎞, 11개 정류소 

   ◦ 메트로버스 요금체계 
     - 이스탄불 카르트(교통카드) 사용 시 정차 횟수별, 연령 등에 따라 

차등하여 요금 부과  

   ◦ 메트로버스 차고지: 6개 차고지의 관리‧운영을 통해 원활한 배차 가능 



   ◦ 메트로버스 차종별 현황
차종 Otokar Kent XL Akia LF 25 Mercedes Capacity Mercedes Conecto G

메트로버스 

차량수
120대 132대 249대 201대

차량길이 20.995m 25m 19.540m 17.940m

승객수송 197명 270명 183명 154명

차종별 

사진

   ◦ 메트로버스 운영 프로세스 
     - 승객 데이터 수집→데이터 분석→경로 및 시간표 계획 수립→경로 

및 통행계획 전송→관련부서에 정보 제공→피드백 시행 

   ◦ 메트로버스 운전기사 채용 및 교육
     - 채용요건 : 34FR54 기준에 따라 채용(최소 1년 이상 경험 필요) 
     - 교육과정 : 15일간의 교육 시행, 매주 1회 기사교육을 통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정보 공유 시행 

 이론교육(1일)→경로훈련(4일)→업무분배교육(1일)→차량관리훈련(반

나절)→현장관리훈련(반나절)→고급안전교육(1일)→운전훈련(7일) 

   ◦ 메트로버스 시스템  
     - GPS, 차로 감지 기능 등을 통한 버스 통행 추적, 승객 관리 시행 

     - 차로 및 차체 감지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유지 관리 및 수리 시행

     - 사고수 감소 및 공회전 추적 등을 통한 연료 절약 및 승객 편의 향상

   ◦ 메트로버스 “리듬 프로그램” 
     - 별도 시스템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차고지 내 대기 차량 체크, 통

행상황 모니터링 및 온라인 비상 관리, 결함 차량 관리 등 시행

     - 운전자 페이스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피로, 수면, 부주의, 흡연 등의 

상태를 감지하고 분석 후 차량 관리자에게 안내하여 조치함



   ◦ 주요 수상내역
     - EN 13816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인증서 획득(2012년)

     - ISO 39001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시스템 인증 획득(2024년)

     - 2009년 지속가능한 교통상(워싱턴D.C ITDP)

     - 2011년 최우수 대중교통(메트로버스) 수상 (제59회 UITP 세계대회)

     - 2011년 교통공로상(OECD 라이프치히 국제교통포럼)

     - 2017년 버스 우수상(IRU, 코르트레이크, 벨치카)

   주요 질의사항

   [질문 1] 버스운행대수와 배차간격 고려시 운전기사 배치방법은?
     - 하루에 지구를 여섯 번 돈다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 승객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운영 방식에 제언되는 근거로 쓰고 있음

     - 어플을 활용해서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공지사항 등을 관리. 주말근

무나 교대근무, 무사고, 칭찬 의견 등이 있다면 가점을 주고 배차에 

이득을 주도록 하고 있음

   [질문 2] 기사들의 출퇴근 및 운행 시작, 종료 또는 운행시간 및 거리 등의 
데이터 관리는 어플로만 이루어지는지? 데이터들은 IETT 또는 
이스탄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 관제센터에 28명의 관제사, 1134개의 카메라, 90명의 보안관이 근

무하며 유사시 기사들에게 통지함

     - 보고체계는 비행 관제와 유사하며, 운행 시 발생되는 돌발상황 등은 

문제없이 대응이 가능함

     - 버스 운영 프로그램 명칭은 “리듬 프로그램”이라고 함



     - “리듬 프로그램”은 운행차량, 유휴차량 정보뿐만 아니라 10분~1

시간까지 예측 정보도 가능. 또한, 유지보수 차량이 배차 가능여부 

등에 대해 영업부-기술부간 정보공유를 하고 있음 

     - “리듬”데이터는 이스탄불 시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IETT에서는 

요청 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 IETT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예

결산시에 이스탄불 시에 별도 보고를 하고 있음

   시사점

   ◦ 이스탄불 메트로 버스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업 
중의 하나임

     - 이스탄불의 Metrobus는 고속철도와 버스의 장점을 결합한 고용량 

수송 시스템임. 서울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노선에 따라 가

로변 차로 이동이 필요한다는 점, 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 노선 효

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도 속도·쾌적성·통합성 

측면에서 추가 고도화BRT(간선버스 중앙차로)를 검토 필요

     - 특히 Metrobus는 각 차고지별 노선을 효율적으로 배차하여 배차간

격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버스 환승을 효율적으로 가능토록 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음. 특히, 이스탄불과 서울은 도시권(수도권) 단

위의 이동이 많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대중교통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방문 사진

회의사진

관제실 방문

관계자 기념촬영



 바. Şehir Hatları A.Ş. 
    (İstanbul Ferry Lines Co.,이스탄불 페리라인 주식회사)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9. 23.(화) 10:30~12:00
   ◦ 방문장소 : Bedrettin Mah., Evliya Çelebi Cad. No: 63/A (Haliç 

Tersanesi), Kasımpaşa, Beyoğlu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면 담 자(2)
     - 사장 : Güçlü Şenelerdir
     - 부사장 : Genel MüüüYardıcııYağı Yetkin Azizler 
   ◦ 방문목적
     - 이스탄불 Şehir Hatları A.Ş.는 보스포러스 해협, 아다라르(프린세스 

제도), 할리치(골든 혼)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페리는 철도·버스와 함께 시민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임

     - 서울시는 한강을 활용한 수상교통(일명 ‘한강버스’) 도입에 따라, 

이스탄불의 해상교통 운영 경험은 정책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Şehir Hatları의 운영 모델, 접근성 강화 방안, 친환경 선

박 도입, 유지보수 체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 검토



  면담내용

   이스탄불 시티라인 현황 

   ◦ 조선소 역사 및 조직개요 
     - 조선소 설립 : 1455년, 술탄 메흐메드 2세(비잔티움 정복 후) 명령

으로 설립된 할리치 조선소(Hali� Shipyard)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현존 조선소 중 하나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비슷한 조선소 있음)

     - 운영 주체 : Şehir Hatları A.Ş. (이스탄불 시티라인 주식회사)

     - 직원 구성: 약 100명 규모, 주요 기술직은 직고용·기타 보안 및 

청소는 외주 운영

   ◦ 페리 및 선착장 운영 
     - 운영 목표 : 보스포루스 해협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 “해상교통 상용화”를 목표 여러 상품(노선) 운영 중

     - 연간 수송인원 :　약 4천만명

     - 선박수 : 총 133척 (자체 소유 및 임차 포함)

     - 108개소의 PIER(선착장)이 있고, 여기를 통해서 페리, 해상택시 

등 정박. 여러 관광지나 근무지로 접근 가능. 32개 노선 운영 중 

     - 해협을 두고 유럽-아시아 대륙 있는 페리 8개 노선, 주변 섬들을 

운행하는(프린스제도) 5개 페리 노선이 있음 

   ◦ 할리치 조선소 활동 사항(2019~2024년) 
     - 63개 페리 건조(수상택시 50, 바다버스 9, 4 이스탈 보트) 뿐만 아

니라 페리 유지보수에 집중하고 있음 



     - 조선소 구조: 3개의 석조 도크(80-150㎡) 있음 

     - 소유선박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부에서 소유한 선박을 

사기업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기택시, 전기여객선 개발 진행 중 

   주요 질의사항

   [질문 1] 돌무쉬(소형 마을버스 해상교통)은 하루 몇회 운행되는지?
     - 노선은 2개 노선이 총 78회 운행하고 있음

     - 돌무쉬는 연료소비량이 기존 300인승에 비해 연료가 1/6으로 절감

되며, 28km/h로 운행되고 있음(법적 16해상 노트 속도)

   [질문 2] 전기 보트의 충전방법과 운행 시간은?
     - 충전소는 조선소와 선착장(1~2개소)에 있어 그곳에서 충전 가능

     - 1번 완충시 2시간 운행이 가능하나 택시 내 전동장치 있어 36시간

까지 운행 가능

   시사점

   ◦ 도시형 해상교통의 활용
     -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이라는 자연 지형을 적극 활용하며‘해상 

대중교통 수단’을 정착시킴

     - 한강 및 한강지천(한강–탄천–중랑천 등)을 활용한 노선 상용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
     - 전기여객선·전기택시 도입은 도심형 저탄소 교통의 실질적 모델



   ◦ 교통수단 다변화와 환승연계 강화
     - 108개 선착장과 32개 노선은 육상교통(트램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 서울은 BRT·지하철·수상교통 연계환승 거점(예: 여의도·잠실·

뚝섬) 설계 강화 필요

   ◦ 역사·관광 결합형 교통 자산 활용
     - 500년 이상된 조선소와 해상교통이 도시브랜드로 작동

     - 서울도 한강버스와 도시관광(야경·문화노선) 등을 결합한 브랜드

형 상품 개발 검토 

  방문 사진

회의사진

관계자 기념촬영 돌무쉬 탑승



 사. 데니즐리 버스터미널 
      (Denizli Şehirler arası Otobüs Terminali)  <현장시찰>

  시찰개요

   ◦ 시찰일시 : 2025.9.20.(토) 14:00
   ◦ 시찰장소 : 데니즐리 버스터미널
     - Sümer, İzmir Blv. No:32, 20020 Denizli Merkezefendi/Denizli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시찰목적 : 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수준, 연계 교통시스템 운영 현황 및  
이용 편의시설 설치현황 파악

   ◦ 데니즐리 버스터미널 현황
    - 데니즐리 시내 유일의 버스터미널로 터키 최초이자 유일의 “지하형 

버스터미널”로 설계(전체 약 112,000㎡ 규모)

    - 버스 플랫폼 33개소로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장거리 노선 운행

    - 연계수단: 장거리 노선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연결 

    - 규   모

        1층 (로비): 로비, 매표소, 매장 및 intercity transit 
        지하1층 : local arrival-departure
        지하2층 : mosque
        지하3층 : parking lot 



 시찰사진

 <1> 터미널 외부

택시 승차대 터미널 입구 외부시찰

택시 정차 쉼터 일반 승용차 주차공간

 <2> 터미널 내부

대기공간 안내판 및 마트



 <2> 터미널 내부(계속)

안내판 안내판, 티켓발권기

1층 플랫폼 버스 대기공간 버스 주차 및 대기공간

지하 주차장 마트 및 휴식공간



 아. 데니즐리 아타튀르크 스타디움
     (Denizli Ataturk Stadium)  <현장시찰>

  시찰개요

   ◦ 시찰일시 : 2025.9.20.(토) 15:00
   ◦ 시찰장소 : Sümer, İzmir Blv. No:32, 20020 Denizli Merkezefendi / 

Denizli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시찰목적 : 경기장 시설(잔디, 관중석, 조명 등) 유지관리 운영 방안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등 확인

   ◦ 데니즐리 아타튀르크 스타디움 현황
    - 튀르키예 축구 클럽 데니즐리스포르(Denizlispor)의 홈구장

    - 건설 및 개보수 : 1950년에 건설, 1987년과 2019년에 개보수

2018-19시즌 데니즐리스포르가 쉬페르리그로 승격하며 좌석 수 확장

    - 자연잔디의 경기장과 철망 없는 트리뷰가 특징임 

    - 수용 인원 : 약 18,745명

 시찰사진

 <1> 터미널 외부

매표소 스타디움 외부



외부 시찰 관계자 기념촬영

 <2> 스타디움 내부 

경기장 잔디 벤치

관계자 기념촬영(경기장 내부) 내부 시찰



 자. 데니즐리 이인질리프나르 공원
      (İncilipınar Parkı)  <현장시찰>

  시찰개요

   ◦ 시찰일시 : 2025.10.16.(토) 16:00
   ◦ 시찰장소 : İncilipınar, İncilipınar Governor Recep Yazicioglu Cultural 

Park, 20020 Merkez/Pamukkale/Denizli
   ◦ 방문인원 : 총 15명(교통위원 11, 수행공무원 4)

   ◦ 시찰목적 : 공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운영 현황 등 
   ◦ 데니즐리 이인질리프나르 공원 현황
    - 데니즐리 지역에서 가장 큰 공원 (면적: 174,000㎡(약 17.4ha))

    - 주요 시설: 연못 및 수변공간, 조깅코스, 문화 및 휴식공간 등 설치

    - 튀르키예 최초로 2018년 Green Flag Award2)를 수상한 공원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에는 오염되고 방치된 구역을 개선 

 시찰사진

산책로
안내판

(전기자전거, 자전거 진입불가)

2)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1996년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높은 환경 기준과 훌륭한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에 수여하는 상



식수대 공원 안내판

수목 및 잔디 방문사진



5 향 후  활 용 방 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활용

  ㅇ 통합조정 중심의 교통운영 거버넌스 확립 및 공기업 간 협력 강화
    - 시의 통합조정 기능하에서 각 교통수단별 운영 공기업과의 상호보완

역할 강화

  ㅇ 친환경‧저탄소 교통수단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 강구
    - 목적별 수단별 친환경 교통모델 구축 방안 마련 

    - 트램, 페리, 전기버스 등 저탄소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 교통

체계 도입 시 활용

    - 트램 운행 시 교차로 및 신호운영 등 사고 예방 방안 마련 등에 활용

  ㅇ 데이터 기반 교통관리 및 실시간 대응체계 고도화 
    - AI 기반 신호제어 등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구현 

기반 강화

  ㅇ 다핵형 교통 거점 운영을 통한 교통 서비스 제공 
    - 수도권과 서울간 균형발전을 위해 복합 환승거점 조성시 활용  

  ㅇ 시설물 관리
    -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등 주요 시설 운영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시설관리 방안에 활용

  제333회 정례회 기간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회의 개최

  ㅇ 국외 우수정책사례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 검토
  ㅇ 공무국외활동보고서 및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용



6 정 산 내 역

□ 예산 배정·집행 관련 근거

  ᄋ「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공무원  

 여비 규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소요 예산: 총 63,548,990원

  ᄋ 의원여비: 41,551,030원

    - (산출내역) : 다음페이지 붙임내역 참조

     ※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윤기섭 의원 여비 전액 반납 : 3,687,880원

  ᄋ 직원여비: 11,647,960원

    - (산출내역) : 다음페이지 붙임내역 참조

  ᄋ 사무관리비: 5,100,000원

    - 전문가 자문 수당(100,000원), 

    - 공무국외활동 차량 임차료(5,000,000원),

  ᄋ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000원

    - 기관방문 통역비(2,264,000원),

    - 공무국외활동 차량 임차료(736,000원),

     ※ 공무국외활동 차량 임차료 잔액 2,764,000원은 

        교통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활용

  ᄋ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000원

    - 공무국외활동 관련 간담회비(2,067,600원)

    -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비(182,400원)



□ 국외여비(의원·직원) 산출내역

  ※기준환율 : USD 1 = 1,412원(’25. 9. 12.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구분 지급액
(A+B+C)

항공운임
(A)

체재비 준비금
(여행자
보험)
(C)

소계
(B) 일비 식비 숙박비

총계 53,198,990 29,417,620 23,470,240 2,852,240 7,270,320 13,347,680 311,130

의원

소계 41,551,030 23,139,620 18,172,440 2,174,480 5,700,200 10,297,760 238,970

이병윤 3,885,620 2,207,50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26,080 

이경숙 3,699,050 2,017,50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29,510 

김성준 3,784,050 2,112,50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19,510 

경기문 3,788,250 2,112,50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23,710 

곽향기 3,684,030 2,017,50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14,490 

김원중 3,793,710 2,112,50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29,170 

김지향 3,784,050 2,112,50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19,510 

문성호 3,617,610 1,951,50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14,070 

윤영희 3,823,280 2,155,54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15,700 

송도호 3,930,290 2,250,54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27,710 

정준호 3,761,090 2,089,540 1,652,040 197,680 518,200 936,160 19,510 

직원

소계 11,647,960 6,278,000 5,297,800 677,760 1,570,120 3,049,920 72,160

장  훈 2,911,710 1,569,500 1,324,450 169,440 392,530 762,480 17,760

김민호 2,912,870 1,569,500 1,324,450 169,440 392,530 762,480 18,920

류홍섭 2,914,620 1,569,500 1,324,450 169,440 392,530 762,480 20,670

남승연 2,908,760 1,569,500 1,324,450 169,440 392,530 762,480 14,810

(단위: 원)

 ※ 개인별 여비 차이는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여행자 보험료 등이 달라서 발생



붙임1 의원별 정책보고서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철도 운영, 교통안전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이 경 숙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이스탄불 인구는 약 1,600만명, 유동인구는 연평균 1,800~2,000만명

으로 서울시보다 큰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차량 증가로 혼잡이

확대됨

❍ 시간대에 따라 오전에는 아시아에서 유럽, 오후에는 유럽에서 아시아 방

면으로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이스탄불 광역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하

철을 확대하여 촘촘한 철도망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펀드기금을

조성하여 시민의 이동성 향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내도 이스탄불 광역시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펀드

도입을 통해 재원부족에 따른 SOC사업의 지연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탈리아는 관광도시로 3개의 트램노선이 운영 중으로 연간 3,0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안탈리아 트램은 차로와 보도에 일부 구간이 혼용되어

있어 빈도수는 낮지만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임

❍ 서울시도 향후 위례선 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해외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역사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의 안전관리 철저와 함께 사고발생시 신속

하게 상황이 전파 및 조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

해야 할 것임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신교통수단, 첨단교통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향 도출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김 성 준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이스탄불 페리라인 주식회사는 보스포러스 해협, 아다라르(프린세스 제

도), 할리치(골든 혼)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대중교통 서비스인 페리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페리는 철도,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임

❍ 최근 서울시도 한강버스 사업을 도입해 본격적인 해상교통 서비스를 시

작했으나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되는 등 철저한 준비 부족으로 안전

성 등에서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이스탄불 페리라인 주식회가가 운영

하는 페리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임

❍ 서울시의 한강버스가 이스탄불 페리처럼 하나의 해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스탄불의 해상교통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시도가 필요해 보임

❍ 특히 정시성을 확보하는 운항 체계와 운영 및 안전관리체계, 선착장 주요

시설 등을 파악해 한강버스 운영에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임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철도 운영, 탄소저감 등 교통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경 기 문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이스탄불 광역시는 교통관리센터를 두어 도로, 터널, 단속, 주차 등의 교

통상황을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다만 교통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무료 견인차량 등 주요 기점에 대기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나 차량고장이 발생하면 교통관리센터를 통해 견인차를 즉시

배차하고 사건 현장을 신속히 조치한다는 점은 서울시와 차별된다고 보여

지며 국내도 견인 차량과 관공서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다면 위급 시 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메트로이스탄불은 이스탄불 광역시가 소유한 철도공기업으로 총 241.35

㎞, 18개 노선, 235개 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점으로 노선 ㎞당 직

원수가 15명인데 이는 서울교통공사(360㎞, 16천명, ㎞당 52명)와 비

교할 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일부 노선이 무인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트램의 경우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관리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보

이며, 서울교통공사도 메트로이스탄불의 사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보임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철도 운영, 탄소저감 등 교통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김 원 중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이스탄불 광역시는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망을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수도권에서 평일 하루 약 7,000만여건의 통행이 발생하며 교통정

체가 발생하는 서울과 유사하나, 이스탄불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로망 확충에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짐

❍ 이스탄불 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철·트램

등 철도망 확대와 함께 페리 등의 해상교통, 전용차로 기반의 메트로버

스, 돌무쉬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들을 운영 중으로 이스탄불 광역시의

사례는 철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조합

하여 시민의 이동성을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음

❍ 서울시에서는 이스탄불 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철도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철도망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별·시간대별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신교통수단, 첨단교통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향 도출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김 지 향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메트로버스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대규모 승객 운송이 가능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760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승객 1

인당 하루 52분, 연간 316시간의 통행시간이 절약된다고 함

❍ 이는 추월차선이 없는 일방통행인 전용차선을 이용함에 따라 가능한 것

으로 이러한 운영 방식은 서울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차이점은 이스탄불 메트로버스는 굴절버스로써 한 번에

많은 승객(약 200명 이상)을 운송할 수 있다는 점임

❍ 특히 이스탄불 메트로버스는 리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시스템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차고지 내 대기 차량 체크 등 다양한 관리가 가

능하고 운전자의 페이스 분석으로 운전자의 피로도와 상태를 감지하여

차량 관리자에 전송하여 조치함

❍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에 시

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으로 많은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운영 관련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문 성 호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1. 튀르키예 사회제도 및 보편정책 관련

가) 교육정책

1) 견문록

- 튀르키예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이기에 사회

적으로 종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덕이라고 하나 사실상 코란에

대한 수업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

- 보통은 절대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이기에 전반적으

로 당연히 배워야 할 기본 소양으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가톨릭,

그리스정교 등 타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거 오스만 제국 시기 비무슬

림 국민(딤미)에게서 부과했던 특별 세금인 지즈야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신고만 하면 이를 존중받아 종교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됨

2)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실제로 필자가 잠시 자녔던 대전광역시 소재 보문중학교는 불교 재

단의 학교인지라 ‘종교’라는 이름의 특수 수업 시간이 존재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교에 대한 수업이었으며 싯다르타의 생애는 물론, 부

처에 대한 개념 정리와 불교적 자비와 윤회사상에 대한 핵심 교리가

수업의 내용을 차지했음.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

교와 같이 개신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미션스쿨)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인 채플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임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교가 확정되어 있거나 혹은 국민 절대다

수가 따르는 교리를 바탕으로 한 종교가 있을 경우에 보편적으로 시

행하면 효율적으로 국민 정서와 여론 집결 등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

라 판단함.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상시 의견이 다를지라도 결국 최

종 목표와 지향은 같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한 것임

- 단, 이슬람교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윤리 및 도

덕적 관점이 바로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서 비롯된 터라 이를 바탕

으로 자국민 중 교도들에 한해 교육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견해이나,

반대로 세계 보편타당한 윤리 및 도덕적 관점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 할거라는 점에서 세계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종교는 아편이라는 극단적 주의를 가진 중국, 북한 등 자칭 공산권

과 비교한다면, ‘모든 종교를 금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교

리이므로 사회적 단합에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세계화 및 지구 보편

화에 있어 해당 국민이 타국 혹은 타 문화권에 대해 저지르거나 인

지하고 있는 수준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정책 온도는 신중해야 한다

는 결론이 금방 답으로 나올 것임

3) 평가

튀르키예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효율적으로 국민 정서와 론

집결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종교지도자들 역시 사회적

권위와 명예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일치를 이

룰 수 있으나, 이는 반대로 세계화 및 지구 보편화와는 달리 이슬람

세계에서만의 통용될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나) 종교문화와 유산 관련

1) 견문록

- 실제 거리에서 만난 현지인에게 터키어 인사가 아닌 무슬림식 인사

“앗살라무 말라이쿰.”으로 인사하면 합장 혹은 왼쪽 가슴에 손을 대

며 “말라이쿰 살람.”으로 매우 반가운 표정으로 대응해줄 정도로 이

슬람권 국가라 해도 손색이 없음.



- 이처럼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기에 종교 역시 이슬람교가 득

세하고 있음. 이스탄불만 해도 시 외곽까지 지름 약 20m 남짓의

아주 작은 모스크가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마치 우리나라 개

신교 교회처럼 세밀하게 솎아 들어가 있음

- 본래 중앙아시아 구소련 국가들처럼 세속주의가 우세하였으나, 최근

발생했던 쿠데타 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됨. 하지만 아

프가니스탄이나 이란처럼 한순간에 모든 실생활에 근본주의로 적용

시킨 것은 아니라서 극단적인 사회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

- 이스탄불 내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현지 여성을 볼 수 있으면서 편하

게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도 볼 수 있고, 남성처럼 짧은 스포츠컷으

로 한 보이쉬한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회

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가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근본주의자들의 최고 업적이라면, 성 소피아 대성당을 이슬람 예배

당인 모스크로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임. 이를 정치적으로 현 대통

령이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승인 후에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함

- 하지만 유럽 가톨릭 및 본래 주인이나 다름없었던 동방 그리스정교

회 측에서 강하게 항의하였고, 본래 튀르키예와 이스탄불이 외국인

관광 사업도 큰 축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어서 현재는 1층만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하고 2층부터는 기존에

구축했던 문화유산 및 유물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함

2)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특정 국교 지정은 없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믿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 두루두루 교세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고려될 일은 아

니라고 생각함

- 단, 최근 이슬람교의 서울 전파와 덧붙여서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내 특정 교단들이 교세를 이용해 정치적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등, 튀르키예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확

실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3) 평가

- 사실상 본 안건은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임

- 필자는 신앙과 믿음이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종교에 대한 호기심과 통용성을 주장하기에 특정 종교나 교단이 교

세를 활용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임

다) 정치 및 언론 관련

1) 견문록

- 최근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민심은 흉흉하나 현 대통령과 정부의 단

속(?)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 하지만 기습적인 수사나 폭로로 인해 야권 혹은 반정부 측 정치인이

나 집단에서 횡령, 비자금, 각종 사건 사고가 크게 보도되는 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조작 및 언론지시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짐

- 특히, 현지 국민들이 느끼는 언론탄압은 세계 1위급으로 공영방송

혹은 국가 공식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되는 내용 중 정치 관련

에서는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함

- 앞서 말했듯, 이스탄불 시장인 에크렘 이마모올루 시장이 야당계(공

화인민당)이면서 반정부 입장인데 갑작스런 비자금 폭로가 보도되면

서 현재는 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감 된 상태라고 함. 이를 정적

제거라는 소문이 퍼지자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제1야당

공화인민당과 그들의 미디어는 부패 등의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없

으며, 정치적 선전구호를 통해 지지층을 선동하고 국민을 속이는 쉬

운 길을 택하고 있을 뿐.”이라 비판하며 정적 제거 논란을 해소했다

고 함. 이로 인해 정말 부패가 존재하는지는 차차하더라도 이미지

훼손에 대해선 확실히 존재함



- 지난 선거에서는 개표 중 부정이 발각되어 무효로 처리, 재선거를

치른 적도 있는데다가, 개표 도중에 30분간 알 수 없는 이유로 개

표장이 정전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도 했다는 경험담으로 미루어보아 발표가 안되서 그렇지 국민의 정

부 불신임 수준은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필자는 지난 총선 당시 신촌동사전투표소의 투표지 외부 반출 논란

에 초기 대응했던 장본인으로서 개표 관련 정치적 혼란은 매우 답답

하게 생각하고 그 논란의 무거움은 동감하고 있음.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의혹과 손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임

- 무엇보다 필자는 언론은 자유로울 때 가장 언론답다고 주장하고 학

술적으로도 이를 지지하는 언론학 전공자로서, 정치권이 언론에 간

섭하고 이를 조작하며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 정부의

공보 기관이라든가 혹은 특정 정당의 홍보 매체면 모를까, 언론은

절대적으로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견해임

- 따라서 필자가 앞장서기도 했던 미디어재단 TBS의 정상화는 꼭 필

요했던 작업이었음. 정상화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 결국 뒤안길로 가

게 된 재단의 말로에는 심히 유감임

3) 평가

언론은 정치를 비판해야 언론이다-라는 말을 지도교수로부터 들은 바

있는 필자의 견해로 현재 튀르키예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 형제의 나

라이자 함께 공산주의를 막아낸 혈맹의 나라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통

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상황임



2. 이스탄불 교통체계 관련

가) 교통국(Departments of Transportation & Rail Systems of IMM)

1) 견문록

- 이스탄불 광역시 IMM이라 부른다고 함. 현재 이스탄불 인구는 약

1,600만 명으로 매우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관광객이나 이

스탄불 인근 도시나 마을에서 유입하는 지역인을 추산하면 1,800

만 명에서 최대 2,000만 명까지 집계되기도 한다고 함. 이는 튀르

키예 영토의 1%밖에 안 되는 땅에서 튀르키예 국가 전체 경제규모

의 33%를 담당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도시임을 시사하고 있음

- 국토에 비해 이스탄불에의 인구 밀집이 매우 높아 교통체계로는 자

차 보유가 아닌 도보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해 전철(지하철) 구축과 규모 확정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짐

- 이로 인해 약 350km 규모의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뿐

만 아니라 트램과 같은 지상철도 적극 구축하고 활용하면서 교통 사

각지대를 해소해 자차 보유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이용하

도록 유도하고 있음. “타이어를 가진 자가용은 최대한 빼고, 전철과

같은 궤도차량을 주로 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이러한 정

책을 통해 현재 구축한 350km 규모의 전철을 총 500km의 규모

로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예산은 약 2억5,000만

달러 규모이며 이를 원활하게 확보한 상황이라고 함. 사실상 가장

큰 단일규모의 예산배치라고 전해짐

- 우리나라의 멋진 전철 제작사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전동차가 배치

되어 운영 중!

- 교통국의 이러한 정책은 이스탄불 시민만이 아니라 이스탄불로 일하

러 혹은 용무가 있어 방문해야 하는 지역민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해

서 단순히 이스탄불에 예산과 사업이 집중된다고 볼수는 없음



- 이스탄불 지하철 사업 중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연간 13.5km 규

모의 노선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땅에서 과거 제

국들의 멋진 유물들이 발견되어 문화재 보전 정책과 상충하면서 우

회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임

- 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투자(펀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

한 정보는 추후 더 연구될 전망임. 현재 투자는 공개입찰로 모집하

고 있으며, 완공 후 운영할 때 들어온 투자자들과 함께 수익 배분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 필자의 질의응답

Q : 대한민국에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있어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과 국

가 SOC사업에는 신중하게 심사하는 제도가 있는데, 튀르키예에

도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스탄불 교통국은 이를 어떤 전략

으로 파훼하여 장장 500km가 되는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A : 이스탄불 교통국 역시 승인받아야 하는 튀르키예식 예비타당성조

사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탄불 자체가 튀르키예 경제

규모의 1/3을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경제규모의 밀집 도시인 만

큼 국가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음. 이스탄불 교통망이

엉망이라는 가정이라면 매일 2,000만 명 이스탄불 수도권 인구

가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면 직접적인 산업과 일자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산업인 관광산업마저 타격을 입히게 되어 결국 경제 수준

마저 하락시킬 우려가 다분하므로, 이스탄불과 주변 도시까지의

대규모 교통체계 확립은 국가적 측면에서도 아주 당연한 사업으

로 받아 들어질 것임.

Q : 이스탄불로의 인구 결집과 경제 규모 독식이 이스탄불 입장에서

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인질이나 다름이 없군?



A : 농담 삼아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음.

Q : 튀르키예도 국토 균형발전을 외치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

과의 의견 마찰 및 해소법은?

A : 국토의 대부분이 광야와 산지이기 때문에 완벽한 균형발전은 애

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현재 가동되고 이미 구축된

경제 시스템이라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스탄불 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본 정책이 현재로

서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기도 한 셈이기에 큰 반대는 없

음. 하지만 튀르키예 지방 도시들 역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야 한다는 점은 우리(이스탄불 측) 역시 분명하게 공감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우리나라 역시 서울에 대한 경제 규모 및 인구 밀집이 대두되는 가

운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하에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과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

도권에 70%라는 엄청나게 큰 경제 지표를 부과한 결과, 오히려 서

울 시내에 마땅히 균형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하고 있다

는 사실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필자가 현직 서울시의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서울시의 교통망 구축

이 무엇보다 시급하기에 이를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임. 이스탄불의 경우에는 극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

제 규모가 거대하고 그 의미가 있는 수도권에 있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해놓는 것은 타 지방 소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스탄불 교통국의 사례로 보아 우리 서울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수도권 항목을 하루 빨리 개정하는

일이 될 것임



4) 평가

- 사실상 부러운 입장임

- 총길이 500km 규모의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이스탄불만의 독자적

이익이 아니라 주변 권역에서의 상생 및 수도로만의 밀집 현상을 어

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그저 감성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이용자도 전무 하다시

피 한 곳에 기반 시설을 놓는 것보다, 지금 시급한 수도권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임

나) 이스탄불 교통관제센터(UYM)

1) 견문록

- 이스탄불을 끼고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은 만 형태로 구성된 잔잔한

호수의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과는 달리 다리사 3개 뿐

이라 항상 체증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음

- 위에 언급한 다리 외에는 우리나라 SK에서 12조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로 착굴해 개통한 터널이 존재함. 애초에 만의 폭이 평균

1,300m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순신대교급 수준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육상교통, 터널, 다리, 그리고 이

를 통제할 신호체계로 관제센터가 나뉘어져 있음. 각기 취합된 현장

정보를 토대로 융통성 있는 손히체계 조작이 가능함. 유사시에는 신

호를 기존에서 아예 전면 수정하거나 이를 위해 타 기관에까지 대응

연락이 가능한 센터임

- 비상사고 발생 시에는 관제센터의 감시카메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주변에 대기중인 대응인원을 불러서 대응하는 방식임. 특히 보스포

루스 만을 관통하는 다리 위나 진입로에서 유사시 엄청난 교통체증



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변 대기중인 렉카를 투입해서

유사한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겨놓고 이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센터에서는 총 2577개의 관제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이를 실시간으

로 관제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최근 도입한 AI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현시에 가장 효율적인 신호 및 지시가 내려지

게 하고 있음

- 도로에 종종 볼 수 있는 전광판 역시 센터에서 통제가 가능하며, 이

러한 전광판으로 실시간 교통알림을 전할 수 있음. 시내 주차장 역

시 정보를 얻어 몇 대가 수용 가능하고, 어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

는지에 대한 안내 정보까지 센터에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함. 이 시

스템 도입 이후 도로에서 떠도는 차량이 확실하게 줄어 탄소배출 역

시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효과적이라는 평가임

-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상으로도 알아볼 수 있음. 전기차

충전소까지 업데이트되어 편리하게 알려주고 있음. 1천만 명이 사용

하고 있다고 전해짐

- 산하 지하터널관제센터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8개 터널,

9개 주도로 총 25.25km의 구간에 대해 교통위반이 발생할 경우

EDS라는 체계를 통해 감시카메라로 인식한 번호판을 AI 프로그램

이 직접 수집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함. 물론 모든 구간을 전부 프

로그램이 인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EDS 전용 순찰 차량도

현장에서 순회하고 있음

2) 필자의 질의응답

Q : 유사시 출동하는 렉카나 EDS 전용 차량이 대기하는 곳이 마땅

치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유사시에는 경찰과도 협조를 하는

체계가 있는가?



A : 우리 센터 산하 업체가 있어서 이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경찰에 정보를 전달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산하 업체들도 그렇고 각 차량마다 주요 대

기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서 다음 지시를 대기하거나 그

근방을 순찰하는 식으로 위수지역을 지키는 방식으로 함

Q : 유사 차량을 대기 포인트로 인도하는 방식인가?

A : 그렇지는 않음. 보통은 유사 차량이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

록 가생이나 인적한 주차장으로 치워 그 이후에 법적 및 보험 처

리를 진행시키는 역할임. 렉카로 직접 치우기도 하고 차량이 움

직일 수 있을 때에는 인도하기도 함

Q : 서두에 본 센터에서 신호도 제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

한민국은 경찰의 권한으로 시에서 이를 운용할 수 없음. 어떻게

이런 체계를 구축했는지?

A : 알고 있음. 보통 교통신호나 차량 인도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기

마련인데, 우리 이스탄불은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청이

그 권한 일부를 가지고 있음. 물론 사법적 및 공권력 집행이 필

요한 시점에서는 경찰에서 권한을 행사함. 하지만 평상시, 상대

적으로 경한 상황에서의 대응에 있어서는 시청(본 센터)이 권한

을 행사함

Q :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준 대로 과태료 부과 등도 시청이 직접 내

릴 수 있는 상황인가?

A : 초동조치에 대해서는 그러한데, 우선적으로 교통 통제와 징계에

대한 부과는 경찰의 권한이므로 우리 센터는 정보를 전달하고,

경찰이 직접 행사하게 되는 방식임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관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교통 통제 및 공권력 행사가 우리나라는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제 센터는

이스탄불에 비해 권한이 작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버스노선 변경 심의 등의 간접적인 간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찰청에 안전심의나 요청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서울시 관제센터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임

- 우리도 구축하면 좋을 만한 것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서

울시 차원에서 현장에서 가까운 견인 차량업체 등에 요청을 하여 필

요한 인력만 효과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필자는

차량 사고를 낸 적은 없으나, 사고지역을 보면 유사 차량보다도 출

동한 렉카가 더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볼 수 있음. 이는 인력 낭

비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4) 평가

- 우리나라 교통상황 역시 민간업체(티맵, 네이버지도 등) 등과 정보

공유를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크게 부러운 상황은 아니었음

- 단, 교통 상황 유사시 시청이 먼저 초동조치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공권력 투입은 경찰이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더 효

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음. 우리

서울시 역시 이러한 체계가 있다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다) 메트로 이스탄불 교통관제센터

1) 견문록

- 이스탄불 내 지하철과 전철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으로, 우리 서울의

서울교통공사와 동급인 기관임



- 5년 전 10개 노선을 계획하여 3개 노선을 완료하였음. 메트로와

트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주된 목표임. 앞서 교통국에서 총길이

500km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메트로 이스탄불 역시 그에 맞춰

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추측됨

- 현재 산하에 15개 업체로 18개 노선과 235개 역사를 운영하고 있

으며, 1015대의 전동차가 총 241.35km의 철로를 따라 달리고

있음. 2024년 기준 총 9억 명의 시민이 이용했음

- 교통국과의 정보 교류에 의하면 이스탄불은 52%가 육상교통을,

45%가 철도를 이용한 궤도차량을, 3%가량이 해상 교통을 통해 이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메트로 이스탄불이 약 9억 명 규

모의 이용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스탄불 시민이 둘 있다면 그 중

한 명은 메트로 이스탄불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므로 그 중요도는

확실히 대두되고 있음

- 메트로 이스탄불의 과업 수행 과제는 친환경적, 경제적, 수도를 꼼

꼼하게 커버하는 효과성으로 두고 있음. 이는 이스탄불 내에 교통

약자 지역을 완전하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긍정적임

- 또한 메트로 이스탄불을은 이스탄불 시민 만족도 1위를 목표로 임

하고 있다고 함(그 말인즉슨 지금은 1위가 아니라는 소리)

- 일전에 루콩 박사라는 임원이 있었는데, 루콩 박사는 유럽 품질관리

재단(EFQM)의 아이덴티티를 벤치마킹하여 메트로 이스탄불에 적

용한 사람임. 처음 EFQM의 평가에서는 3개 항목을 수상했으나,

이후 튀르키예가 우수상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 항목별 수행도가 우

수하였다는 평가임. 특히 경제성과 양성평등 지수에서는 확실한 점

수를 인정받아 최초로 7성 기관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고 함

- 임직원은 남성 87명, 여성 25명이며, 승무원은 3614명, 관제 및

행정 직원은 1741명, 기타 업무원 839명까지 해서 총 6194명이



근무하고 있음

- 튀르키예 최초의 여성 역장, 여성 기술장을 배출했으며, 5년 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신입 직원도 나타나는 중임. 최근 교육을 수료

하여 배치된 기관사 중 1/3은 여성이기에 양성평등 기관으로 매력

을 뽐내고 있음

- 더욱 선진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2년에는 메트로 아카데미

를 설립하여 이스탄불 내에서 철도전문가를 직접 양성하고 기술 선

도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음. 또한 단순 기술자 양성이 아니

라 기술의 학술적으로도 수준을 인정받아 직접 UIP에 가맹, 세계

전체에서 9개 철도 아카데미로 거듭난 상태임

- 현재 메트로 이스탄불은 푸니쿨라라는 지상형 궤도 전차와 케이블카

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특히 메트로 1번 노선은 가장

인기가 많은 노선이며, 이를 뒤따르듯 트램 1번 노선은 다른 메트로

노선보다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 독특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함

- 메트로 이스탄불이 운영 중인 역사들은 매우 깊은 지하에 위치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수적임

- 메트로 이스탄불은 ‘디지털 쌍둥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는 실시간 분석 및 정보전달 체계라 보면 쉬움. 철로 위의 실시간

정보와 모든 역사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각 열차는 물론 역

사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임. 이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현재 튀

르키예 내 33개 지자체에서 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음

- 메트로 이스탄불이 운영하는 모든 노선에서의 역사는 이스탄불 시내

버스와 훼리, 다른 메트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함. 트램과의 환승

이 가장 활발한 곳은 에비에뉴 역, 제이틴 브루노 역의 환승장이 그

러함

- 승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해협 아래에 있는 터널



증설 계획이 있으며, 해협 위의 3개 대교에 대해 철로를 놓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메트로 이스탄불에서 관리중인 유라시아 터널과 마르마다 터널

이 존재함. 인구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스탄

불은 두 대륙을 끌어안고 있으며 길게 된 지형에 세워진 도시라 메

트로 이스탄불의 중요성은 더욱 이스탄불 인구 증가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음

- 유럽 내 단일 이용객 수로는 모스크바 지하철, 런던 지하철, 파리

지하철 순인데, 언젠가 파리 지하철을 꼭 뛰어넘고 싶어함. 이를 위

해 환승과 접근 편리함이 돋보이는 서울지하철과 거미줄처럼 촘촘하

게 배치된 도쿄 및 싱가포르 지하철을 벤치마킹하고 있음

2) 필자의 질의응답

Q : 트램 1노선이 다른 메트로 노선보다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트램

1선대가 인구이동의 주요 목진지를 따라 되어있다는 말 같은데,

노선이 이스탄불 시외에서 시내 중심지로 오는 노선인지, 아니라

면 이스탄불 시내 주요 시설이나 주거 혹은 일터를 횡단하는 노

선인지?

A : 쉽게 답변하자면 후자와 같음. 트램 1노선은 이스탄불 도시 내부

의 주요 거점을 횡단하는 노선임. 아야소피아를 포함해 술탄지

역, 각종 대병원, 대학교를 포괄하고 있는 노선임

Q : 노선 착공 시 오랜 역사가 담긴 제국들의 수도였던 탓에 다양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될 수 있을진대, 그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및

해결방안은?

A : 아주 민감한 질문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시가지에 역사가 필

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터널과 지하철로, 역사 공사 시에 공사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국가 박물관청에 협조를 구해 협력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엄청

난 시간이 소모되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회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

함. 예로 ‘카부타쉬’는 교통 사각지대이기에 반드시 역사와 노선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

음. 다른 경우는 15년 간 지연되어 결국 우회함으로써 계획이

폐기된 경우도 있음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여성 기관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모범

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보통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정책은 그야말로 엉터리 보여주기 수준이

라, 그저 남성 임원 대 여성 임원 비율이 얼마인 것에만 관심을 갖

고, 어떤 업무와 근무처에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일언반구 하지 않는 아주 역겨운 상황을 자주 초래

함. 또한 여성 직원이 그간 남성이 주로 해온 업무를 맡을 시 기존

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언론 및 SNS에서의 집중 관심을 받아 연예

인병을 유발하는 등, 매우 비판적인 시건이 가득한 것이 사실임. 하

지만 메트로 이스탄불은 그러지 아니하다는 점이 매우 모범적인 사

례라 할 수 있음

- 트램 1노선은 우리로 말하자면 현재는 2호선, 계획상으로는 강북횡

단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강북횡단선과 같이 주요 거

주지역과 중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은 비록 공사비는 크겠지만 그 정

책성과 교통해소의 전략적 효과는 클 것임을 이스탄불 트램 1노선

의 사례로 빗대어 볼 수 있다는 견해임

- 역시 한반도의 심장 서울과 마찬가지로 여러 제국의 오랜 심장이었

던 이스탄불이기에 많은 유물과 유적이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곤 하

는데, 우회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점에서 심히

공감하는 편임



4) 평가

- 진정한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원하는 바임

- 트램 1노선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 서울의 교통 해소를 위한 경

전철 사업 중 강북횡단선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이 존재하

므로 이는 우리 정책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음

라) 이스탄불 대중교통 관리국(통칭 iETT. Istanbul Electricity,

Tram and Tunnel Establishments)

1) 견문록

- 메트로버스라는 독특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며, iETT라고 부르고 있음. 우리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선사

업과 같이 도로 중간에 전용 차로를 구분했으며, 이 구분 도로에는

분리대가 세워져 있어 일반 차량은 절대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특징임

- 분명히 버스인데 마치 궤도차량처럼 전용차로를 평균 30~38km/

의 속도로 정류장 외에는 쉬지 않고 시원하게 달린다는 점에서 시간

절약, 친환경, 편안함, 경제성이 크게 두드러지는 교통체계라 할 수

있음. 메트로버스가 활성화되자 이스탄불 내에서만 9만9천 여 대의

자가용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음

- 관광 상품으로도 자자한데, 이른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일한 버

스라는 것임. 이스탄불 동서를 달리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붙은

것이며, 하루 1백만 명의 승객을 나르고 있음

-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며, 차선이 따로 있는 덕분에 시간대별 큰

차이가 없이 편안하게 운행이 가능함. 1차로 15개의 정류장과

18.2km의 노선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2차는 11개 정류장에

11.8km를 구축, 그렇게 총 51.2km의 노선을 구축했다고 함



- 현재는 550대의 차량, 44개의 정류장, 총 노선 52km, 1280명

의 운전기사가 평균 38km/s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100회 운행으로 약 237,300km를 달리고 있음

- 놀라운 사실은 배차간격은 무려 45초에서 60초 밖에 안 된다는 것

이고,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사람이 밀리는 시간에는 15초에서 20

초 밖에 안 된다고 함. 평균 5~10분인 우리 버스로서는 굉장히 짧

은 배차간격이 아닐 수 없음

- 이스탄불 동쪽에 산업지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서쪽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가능 차량이 더 배치되고, 오후에는 그 반대로 동

쪽에서 출발하여 서쪽 배드타운으로 가는 차량이 더 배치되는데, 이

는 6:4의 비율로 운행되고 있다고 함

- 요금은 개인 카드로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났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성인과 학생, 복지카드의 요금은 약 25 : 11 : 15 리라로 구

분되어 차이가 있음. 65세 이상과 0~4세의 유아 및 장애인과 튀

르키예 군인들은 무료로 탑승함

- 운행되는 차량은 크게 네 가지 모델이 존재하며, 튀르키예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버스는 법적으로 최대 18m 길의 버스만이 가능한

데, 메트로버스의 경우에는 폐쇄형 전용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으므로 20m까지 가능하다고 함

- 필자가 직접 촬영 사진을 통해 메트로버스는 2단을 넘어 3단 버스

까지 운행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정도면 그냥 궤도만 없는 전철

이나 마찬가지라고 봄

-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차고지 역시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

운영중인 차고지는 총 6군데로, 중간에 있는 에디리네카피 가라지어

차고지가 56.855m²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넓히고 싶지만 토

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환승에 관련해서는 메트로 이스탄불의 역사와 겹치는 환승구간에서

승하차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임. 시간대로는 오전 출근

시간인 7~8시, 오후 퇴근시간인 16~19시가 가장 승하차가 많음

- 재미있는 것은 2022년 10월 20일에는 공휴일이었는데 당시 모든

노선의 모든 보스를 무료로 운행했다고 하며, 550대 버스 모두를

투입했다고 전해짐

- 지구를 여섯 번 하루 동안 돈다는 마인드로 임하는 중임. 승객 데이

터를 사전에 수집해서 어느 정류장에서 승하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며 어느 시간대에 어느 노선에 투입해야 하는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배치하고 있음

- 관제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기사들을 운행

상황을 점검하는가 하면,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가 가능하

다고 함. 또한 주말이나 교대근무에 있어서는 전산적으로 바로 가점

을 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도 줄 수 있으며, 무사고 및 긍정적인 민

원 제기 등 가점이 많아지면 근무 배치에 이득이 존재하게 됨

- 관제센터에는 28명의 관제사가 존재하며, 1134개의 카메라를 관

리하고 있으며 거점들에 흩어져 있는 90명의 보안관 등에게 지시

및 대응 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이를 기사에게도 통보할 수 있음

- 보고 체계는 타 관제 체계와 유사함. 즉 버스 운행 등에서 발생한

유사시에는 크게 문제없이 대응이 가능한 부분임. 이를 위한 AI 프

로그램도 사용하는데 이에이름은 ‘리들’로 알려짐. 차량관련하여 운

행중이거나 유휴차량 정보는 물론, 10분에서 60분 후까지 다른 위

치에 버스가 이동할 것임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함. 유지보수 중인

차량이 언제 배치가 가능한지도 예측하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 영

업부와 기술부 간에 정보공유가 수월함



2) 필자의 질의응답

Q : 버스 운행 대수와 배차간격을 고려했을 시, 직원이 2교대로는 절

대 크게 웃돌지 못하는데, 운전기사 배치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

는지?

A : 좋은 질문임. 당연히 일반적인 배치로는 이를 전부 커버할 수 없음.

그래서 8시간을 전부 다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쉬는 잉

여 인원을 둬서 휴식을 취하게 한 후에 야간 후 피크타임 때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을 쓰고 있음. 즉 이어서 풀로 8시간을 일

하지는 않지만, 중간 휴식 시간을 두고 엇갈리도록 배치됨에 따라

분명히 8시간을 일하기는 하는데 중요 집중 배치 시간대와 노선

에 배치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분산배치를 하고 있음. 이들은 개

인적인 일정에 있어 더 손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일반적으로

8시간을 풀로 근무하는 인원보다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고 있음.

Q : 버스 탑승할 때 쓰는 카드로 메트로 이스탄불, 타 트램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

A : 그러함.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체계가 있다고 들었음

Q : T머니 교통카드, 그리고 기후동행카드가 그러함

A : 맞음. 매우 본받을 사례라고 생각함

Q :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및 운행 시작 종료 또는 운행시간 및 거리

등의 데이터 관리는 앞서 설명한 개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

지는지?

A : 그러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퇴근 보고는 물론, 어떤 노선을

배치받고 해당 노선을 얼마나 운행했는지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

고 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운전기사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얼

굴까지 식별이 가능하기에 인증 절차는 확실함. 또한 GPS로 인

해 실시간으로 어느 정류장을 지나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차량 모델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버스의 모델에 따라 운전 자격증이 차이가 있는데, 기사가 보유

한 자격증과 일치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함. 또한 기사의 유사시에

운행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것이 가능함

Q : 관제프로그램 ‘리들’의 데이터를 튀르키예 정부나 이스탄불 시에

서 열람 혹은 관리감독과 감사가 가능한지?

A : 가능함. 이스탄불 시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며, iETT는 언

제든지 응하고 있지만, 직접 감사하겠다고 요청을 받은적은 아직

은 없음. 경찰도 간섭이 가능한데, 크게 수사나 자료요청을 받은

적은 없음. 무엇보다 iETT는 출자기관이라 모든 예결산시에는

이스탄불 시에 이를 보고하고 예산 편성 시 설명하는 식으로 잘

진행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무엇보다 군인들이 무료로 탑승한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임. 나라

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소

하지만 꽤나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요소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운전기사의 운행 및 버스의 운행 정보를 실명화하여 관제센터에서

데이터로 구축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임. 현재 우리 서울시 내

마을버스가 지원금 증액을 이유로 교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정보가 너무 불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iETT의 관제 모델은 아주 모범

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무조건 도입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서의 마을버스 체계에서는 운전기사의 ID 등

록도 개개인이 불투명한데다가 유휴 차량 혹은 정비 중인 차량과 운

행 차량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운송사 대표가

운영비를 빌미로 금융계에서 자금을 빌린 후 가로챈 뒤, 서울시에



그 차액을 지원금으로 요청하는 자금세탁 사례가 존재하기에 더욱

철저한 감사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4) 평가

- 더욱 특성화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한 것은 흥미로운 사례임

- iETT의 버스 및 운전기사 관제 체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함

3. 이스탄불 해상 관련

가) 이스탄불 페리 라인 주식회사

1) 견문록

- 요컨대 비잔티움(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오스만 제국 술탄의 지시

로 해안가에 조선소가 세워진 것이 최초의 해상 교통 수단의 시작이

라고 볼 수 있음. 역사로 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존재하는 조선

소보다 더 오래된 조선소라고 볼 수 있음. 최고령인 조선소가

1455년에 완공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는

유일무이한 역사를 지닌 셈임

- 보스포루스 해협의 지형적 이점을 매우 잘 살려서 현재까지도 사랑

받는 운송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조 도크

(건조장)는 3개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채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매력은 충분함. 단순한 운송 수단인 대중교통으로 이용하

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페리를 이용한 관광상품도 무시 못할 산업적

가치가 있음

- 선박 모델은 크게 바푸어스, 더블엔티드 페리스, 할릭 보트가 있는

데, 각각 23척, 4척, 3척으로 생각보다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

음. 또한 보스포루스 해협에만 108개 선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관광지나 일터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 현재로는 32개 노선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는 해협을 두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있는 페리 노선이

8개가 되고, 프린스제도와 같이 보스보로스 해협 주변 섬을 다니는

페리 노선이 5개가 존재함

- 현재 50척의 수상택시, 9척의 바다버스, 4척의 이스탁보트를 건조

하고 있으며, 기존 선박들에 대해 유지보수에 신경쓰고 있음. 앞서

설명한 3개의 석조 도크에서 아직도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은 대단한 부분임

- 50인 정도가 탑승이 가능한 수상버스가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신

제품임. 현재는 바다버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33인승이

라 조금 작은 크기임. 필자가 실물을 보니 영화 ‘라이언일병구하기’

에 등장하는 해병대 상륙정처럼 생겼음.

2) 필자의 질의응답

Q : 아무래도 해상 교통은 육상 교통보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A : 우리도 심야 시간대의 해상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민감한 편임.

그리하여 선박과 도크 청소는 물론이고 보안에 관련된 업무는 전

문 업체를 통해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Q :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해상 교통수단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A : 무엇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갇혀 있는 호수와 유사한

자연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해상 운송 수단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봄.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파도가 거센 인도양을 예로 들

자면, 그러한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튼튼하고 큰 범선을 이용해

야 하겠지만, 우리 보스포루스 해협은 전혀 그렇지 않고 수위 변

화가 거의 없으니 자연스레 작고 빠른 배도 발달하게 될 수 있었

던 것임



Q : 600년이 넘은 도크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하게 만

들어진 비법이 있는지?

A : 선조들이 석조로 튼튼하게 지어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

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서 관리하는 데에 그다지 어려움

이 없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뻘이 발생할 정도

로 조수간만의 차가 있거나 큰 파도가 들이치는 해안이라면 이

정도로 유지되기는 힘들 수 있음.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도크

를 정비하고 있기에 유지되는 것도 있음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우선 제주도나 울릉도, 독도를 왕래하거나 서해안의 다도해를 대상

으로 하는 해상 버스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

울시 한강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수상버스에는 조금 고심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견해임

- 한강에서는 이스탄불과 달리 넓은 둔치로 인해 선착장으로의 접근성

이 매우 떨어져 효율이 낮다는 견해가 있음. 따라서 대중교통이라기

보다도 관광용 및 각종 행사용으로 활성화를 노리는 것이 더욱 효율

적이라는 견해임

- 한강의 시원한 물길과 야경 혹은 노을을 바탕으로 하여 뱃놀이는 물

론 수상 오케스트라 혹은 생일잔치, 돌잔치, 결혼과 같은 즐거운 행

사의 목적으로, 혹은 인천 하구에서의 바다장을 목적으로 한 장례용

선박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의 가치는 있다는 견해임

4) 평가

- 3개의 석조 도크가 지금도 건조에 사용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도크

자체가 문화재라는 사실에도 멋지다고 생각함

-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보스포루스 해협의 지형

이점이 매우 큰 산업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서울에 도입하기

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



4. 튀르키예 지방 교통체계 관련

가) 안탈리아 교통 총괄 관제 주식회사(ANTALYA ULASIM A.S.)

1) 견문록

- 우선 안탈리아는 이스탄불에 비해 매우 작지만 튀르키예 내 5번째

로 큰 도시임. 특히 자연경관을 포함한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60만 개 이상의 호텔 객실을 보유한 도시로 역사적 유물을 다수 보

유한 것도 큰 특징인 도시임

- 본 기관은 우리로 따지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위치의 공기업으로,

현재 직원은 44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130명 정도는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

- 현재 세 가지 노선의 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트램은 ‘노스텐

지어 트램웨이’를 모델로 삼은 노선이 인기가 많으며, 오토기어라 부

르는 시내버스에 준하는 교통체계를 관리하고 있음

- 해상으로는 ‘칼레시 마리나’라는 요트 수준의 해상수단 역시 운영하

고 있으며 ‘안탈리야 카트’라는 버스에 대해 관리하고 요금관리와 노

선 정비 등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공기업이라 할 수 있음

- 관제실에서는 약 500개 CCTV로 모든 노선을 관제 및 녹화하고

있으며, 지켜보는 수준이고 유사시 법적 대응을 위한 확인용으로 쓰

는 정도라고 함. 관제관리실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각 열차 위치와

상황을 관제하고 있음. 스카다라는 체계프로그램을 사용함

- 세 가지 트램 노선 중 T1은 23개 차량, 29km의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30개 정류장을 순회하는 6~9분 배차 간격의 차량들이 운

행하고 있음. 누적 최대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음

- T3는 12개 차량, 18km의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29개 정류장을

순회하는 10분 이내의 배차간격의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4만 명이 이용하는 노선임



- T2는 노스텔지어 노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노스텔지어 노선

은 일종의 관광 및 이벤트용 노선으로, 고전풍 1세대 전차의 모습을

한 3개의 차량, 5km의 노선, 11개의 정류장을 순회하는 30분 배

차간격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음. 하루에 약 4천 명이 이용하고 있으

며 누적 약 120만 명의 이용객이 이용함

- 스페인에서 제작한 CAF 차량을 2008년부터 14대를 운행하고 있

으며, 현대로템의 현장제작 차량이 2016년부터 도입되어 18대를

운행하고 있고, 튀르키예가 2021년에 자체 제작한 BO2ANTALYA

차량이 2대 운행을 시작했음

- 가장 오래된 고전 1세대 차량은 독일의 Dowag-man-Nostalji 차

량으로, 붉은색 철제 몸체에 애벌레처럼 둥근 현상을 한 귀여운 외

형을 가진 열차임. 현재 T2 노스텔지어 노선을 달리고 있는 고전풍

전차가 바로 이것임. 독일이 직접 선물한 차량이고, 그에 감사의 대

답 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함. 무엇보다 100년이 되어가는 전

철이 지금도 운행한다는 게 신기할 따름임. “독일의 과학기술은 세

계 제이이이이이이이일!”

2) 필자의 질의응답

Q : 안탈리야 자체가 광야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이기에 트램이 다닐

철로가 일교차로 인해 낮에는 일광으로 가열되고 밤에는 식게 되

면서 늘어짐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철로 냉각은 어떻게 하고 있

는지?

A : (기술부장이 답변함. 생글생글 짓는 미소가 특징임) 우리도 늘

고민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의 질문임. 그러한 냉각 기술에 대

해 엑스포가 열린 적 있는데, 당시 현대로템에서 제시한 아이디

어를 현재 운영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음.

Q : 어떤 내용인지?



A : 1일 기관사 안전-승객안전-멈추지않는 엔진 이 세 원칙이 그것

임. 의원님도 알다시피 트램과 같은 궤도차량은 철로가 고정시설

이기 때문에 총 59개 정류장과 지하 3개 정류장의 관리가 아주

세심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다행히 지하 정류장은 문제가

없는데,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는 곳이기에 철로와 철로 지지대,

그리고 그 아래 및 주변 매몰 지역을 흰색 계열로 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레일은 14km 정도로 구입해서 용접해 관리

했는데, 현대로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철로를 잘게 나눠 그 사

이사이에 틈을 두고 지지대 벽돌 사이에도 틈을 둠으로써 늘어짐

현상이 일어나도 그곳을 채우게 조치해두었음

Q : (너무 뻔한 답변이라 실망함) 일본에서는 냉각용 차량과 인원을

동원하여 철로를 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은 어떠한지?

A : 현재 그 정도를 동원하지는 않음. 고려해 볼 것임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적용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서울교통공사가 구축한 체계가 더 선진화되

어 있어서 크게 와닿는 견학 지점은 느껴지지 않았음

- 단, 트램을 일반 교통 수단을 넘어 관광용 및 이벤트성 상품으로 만

들어 안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전략은

매우 배울 가치가 있음

- 과거 대전엑스포가 개장했을 시, 모노레일 1호선이 단지 내부에 있

었는데 현실화한 자기부상열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사람들의 기

억속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안탈리아 노스텔지어

트램은 매우 성공한 사례임

- 종목은 다르지만 ‘서울의 달’과 ‘한강버스’가 이러한 관광 상품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남김



4) 평가

- 안탈리아 트램의 경우 철로가 땅속에 매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기술부장의 답변이 100%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반증임. 땅속

에 매몰된다면 태양광으로 인한 직사광은 피할 수 있어도 바람을 통

한 공랭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렇다면 늘어짐 현상이 아니

라 아예 땅속에서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또 다른 냉각 체계를 갖추어야 맞는 것임. 즉, 필자의 질문에 제대

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중요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의

할 수 있으나 조금은 실망스러운 상태임

- 노스텔지어 노선의 관광 상품화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 볼 수 있음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운영 관련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윤 영 희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튀르키예 데니즐리의 인구는 약 65만명으로 송파구(64만명), 경기도 남

양주시(73만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짐

❍ 데니즐리 아타튀르크 스타디움은 지역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

랜 기간동안 지역 중심으로 도시 규모와 수요에 맞는 실용적인 시설로 운영

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여짐

❍ 이인질리프나르 공원은 기존에 낙후되고 황폐화된 상태였으나 재정비를

거쳐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준을 충족한 Green Flag 인증을 받았음. 특히

수목 등 자연경관과 인공 시설물(분수 등)의 조화가 뛰어남에 따라 도시

재생 및 환경적 쾌적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판

단됨

❍ 국내 어린이대공원 등에서도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과정에 있어 국제적

품질관리 프레임(Green Flag 등)을 도입한다면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더 큰 신뢰를 공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

설공단에서는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여짐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운영 관련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송 도 호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데니즐리시는 100만 내의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데니즐리 버스 터미널의

규모는 큰 편이었는데 특히 33개의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를 연결

하는 복합 교통허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각 층별로 용도, 노선별로 세분화함과 동시에 환승 동선을 최소화한

단순한 구조였음. 이를 통해 도시 외곽 관광지와의 환승 연결성을 강화하

고 데니즐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는

점 등은 향후 도심 내 터미널 등 개발 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짐

❍ 데니즐리시의 공식 상징물(앰블럼)은 ‘수탉(Denizli Horozu)’인데 도시

곳곳에 수탉의 조형물과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었음

현장 시찰한 데니즐리 아타튀르크 스타디움, 이인질리프나르 공원 및 버스

터미널에서도 안내 표지판과 같은 시설물 등에서도 수탉 앰블럼을 활용

하여 도시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었는데, 앰블럼을 통해 도시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경기장 등에도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활동국(기관) 튀르키예 (이스탄불광역시 교통국&철도국 등 9개 기관)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신교통수단, 첨단교통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향 도출

활동 기간 ’25.9.17.(수) ~ 9.24.(수) / 6박8일

활동자
성 명

정 준 호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이스탄불 ‘IETT’ 기관은 이스탄불 광역시 산하의 공기관으로 도시의 대중

교통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IETT에서 운영하는 메트로 버스는 국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개념에서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으로서 일반 차량과의 물리적인 차로 분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음

❍ 메트로버스 정류소는 지하철식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육교 등을 통해 승

객들이 인근 지하철역으로 빠르게 환승이 가능함. 또한, 분산된 차고지를

활용해 노선을 구성함으로써 배차간격을 줄이고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점 등은 향후 국내 버스전용차로 개선 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 이스탄불은 도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대륙 간 출퇴근 시 해상

교통을 활용한 교통수단으로 페리를 활용하고 있음

❍ ‘이스탄불 페리라인’은 이스탄불 광역시 산하 기관으로 조선소를 활용하여

페리의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용 수요에 따라 페리의

규모를 달리하고 노선을 배치하고 있었음. 특히, 트램과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환승 편의를 높이고, 페리를 일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내에서도 수상교통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 수요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페리, 지하철, 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환승 허브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2 수집자료(참고자료)

 이스탄불 광역시 교통국&철도시스템 부서 [’25.9.18. 방문]



 이스탄불 광역시 교통관리센터(UYM) [’25.9.18. 방문]

























 ANTALYA ULAŞIM A.Ş. [’25.9.19.(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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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TT [’25.9.22.(월) 방문]





































 Şehir Hatları A.Ş. [’25.9.23.(화) 방문]











붙임3 카피킬러 상세결과 확인서


